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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, 아동양육시설 등에 대하여

가스요금할인·연탄쿠폰 등 난방비 지원 대책을 시행 중
(2.7일 KBS ｢난방비 지원 효과 “글쎄”...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」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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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난방비

대책에서 제외되고,

ㅇ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

배려대상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, 가스요금 할인 

외에도 연탄쿠폰ㆍ등유바우처 등 정책을 시행 중

❶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(65세 이상), 질환자, 장애인 등 더위·추위

민감계층 117.6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음

❷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

‘23.1월 난방비 지원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받는 지원

수준(59.2만원)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,

  - 아동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‘22.12월 사용분부터

도시가스 용도변경(평균 42% 할인 효과)하여 시행 중임



❸ 연탄을 사용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

연탄쿠폰 지원액을 확대(금년 동절기, 47.2만원→54.6만원)하여 시행 중임

   * 연탄쿠폰 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(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이용 

가능), 등유바우처 등 중복 지원하지 않음 

□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책의 대상이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

발생하지 않도록

 ㅇ 언론·SNS·홈페이지(보조금24, 복지로사이트 등)와 같은 온·오프라인 

홍보와 함께

 ㅇ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단체, 에너지공급사 등과 적극 

협력하여 사회복지사, 에너지공급사 검침원 등을 통한 1:1 방문 안내 

등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

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사회적배려대상에 대한 관련 

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
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신청 누락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

적극 노력해 가겠음

※ 문의 : 자원안보정책과 김호성 과 장(044-203-5240)

김광수 사무관(044-203-5253)


